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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축구대표팀수비수홍정호가두경

기연속골을터트린아우크스부르크가승

리를따내며상승세를이어갔다

아우크스부르크는지난 13일(현지시각)

독일 SGL 아레나에서열린 20152016 분

데스리가 16라운드샬케와의홈경기에서

홍정호의 데뷔골과 카이우비의 결승골에

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아우크스부르크

는 이날 구자철과 함께 홍정호를 선발 출

전시켰다 경기는초반팽팽하게전개됐으

나 홍정호의발에서균형이깨졌다

아우크스부르크는전반 34분 상대오른

쪽 진영에서 코너킥을 얻어냈다 다이엘

바이어가 찬 코너킥은 수비수에 걸려 흘

러나왔고이를도미니크코어가페널티박

스밖에서오른발인사이드로슈팅을날렸

다 코어가슈팅한볼은낮게깔리며골문

앞에있던홍정호의왼발에맞고굴절되며

샬케의 골망을 흔들었다 홍정호는 2013

년 9월분데스리가진출이후데뷔골을기

록했다 또지난 10일 20152016 유로파리

그 L조조별리그최종전파르티잔과의경

기에이어두경기연속골을쏘아올렸다

전반을 10으로마친아우크스부르크는

후반 25분 세아드 콜라시나치에 아쉽게

동점을허용했지만후반추가시간카이우

비가왼발슈팅으로샬케의골문을열어젖

히며극적으로승리를따냈다

구자철은 전반 12분 샬케 진영 왼쪽 페

널티박스밖에서오른발중거리터닝슛을

날리고 전반 42분에도 오른발 슈팅으로

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교체 명단에 이름

을 올린 지동원은 후반 29분 교체 투입돼

약 18분을소화했다 연합뉴스

지난 13일(현지시각) 이탈리아밀라노산시로에서열린 201516 이탈리아세리에A리그AC밀란과베로나 FC의 16라운드경기에서밀란수비수알레시오로

마뇰리(오른쪽)와베로나공격수루카토니가공다툼을벌이고있다이날경기는 1대 1 무승부를기록했다 연합뉴스

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감사나눔

희망골을 통해 모은 4800의 쌀을 기

부했다

전남 드래곤즈와 포스코 광양제철소

가 14일 (재)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

을찾아백미 4800kg을전달했다

이번에 기부한 쌀은 전남 선수들이

2015시즌클래식리그홈경기를통해모

은 것으로 전남은 올 시즌 홈 19경기에

서 24골을기록했다

전남은축구를통해희망과나눔의의

미를 되새기기 위해 감사나눔 희망골

이라는이름으로쌀적립활동을하고있

다 홈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전남

이쌀 100을 포스코광양제철소도매

칭그랜트 방식으로 적립해 불우이웃돕

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행

사를 시작해 1만6200의 쌀을 광양시

사랑나눔복지재단에기부했다

전남 박세연 사장은 올 시즌에도 많

은 쌀을 기부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찾

아많은격려와응원을해주신지역민들

에게 감사 드린다 내년에도 지속적인

희망골기부와함께시민들에게도큰사

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

고말했다 김여울기자wool@

프로축구 제주 유

나이티드의 미드필

더 윤빛가람(25)이

중국 슈퍼리그(1부

리그) 옌볜 FC로 이

적한다

제주는 14일 지

난 8일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옌볜으로

부터윤빛가람의 영입을 원한다는의사

를전달받았고고심끝에이적에합의했

다고밝혔다

양 구단은 세부 계약사항에 대해서는

공개하지않기로했다

2010년 경남FC를 통해 프로에 입문

한 윤빛가람은 데뷔 첫해 9골7도움을

기록하며 영플레이어상의 전신인 신

인왕을받았다 이어 20132015년제주

에서 뛰며 104경기에 출전해 11골 13도

움을기록했다

옌볜FC에서 뛰는 한국 선수는 스트

라이커하태균(28)을 비롯해김승대(24)

등 3명으로늘게됐다 연합뉴스

내공이야!

전남드래곤즈 4년째 희망의쌀 기부

포스코와 1골당쌀 200 적립올 24골 48t 전달

홍정호 분데스리가데뷔골 아우크스부르크 샬케에 21 승
제주 윤빛가람 중국 1부 옌볜FC 이적

구자철선발지동원교체투입


